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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6. 9. 14.(월) 11:00 이후(9. 15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14.(월)

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

15일 정기고시한다.

□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*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

항목(택지비+기본형건축비+택지 가산비+건축 가산비)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

정기적(매년 3월 1일, 9월 15일)으로 고시하고 있으며, 주요 건설자재** 가격 

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.

    *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(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구)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

    ** 고강도 철근, 레미콘, 창호유리, 강화합판 마루, 알루미늄 거푸집

□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(16~25층 이하, 전용면적 60~85㎡ 지상층 기준)는 

직전 고시(’26년 7월 15일, 비정기고시)된 ㎡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

으로 4.07% 상승된다.

 ㅇ 특히, 정부의 공사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

조달청에서 발표한 ｢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｣*을 적용하여 

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(60만 4천원→ 66만 3천원, 9.77%↑)하게 된다.

    * 간접노무비(14.6% → 18.1%), 기타경비(6.0% → 6.9%) 등의 적용 요율 조정 등 개선

□ 개정된 고시는 ’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

부터 적용되며,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, 그 외 가산비용 
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

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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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최신 기술·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

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

계획이다.

담당부서
주택정책관

주택정책과

책임자 과  장 이유리 (044-201-3317)

담당자 사무관 고명윤 (044-201-4129)


